




기차마을 관광안내소 손민호님을 칭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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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마을 관광안내소 손민호님을 칭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김순례입니다 지난 연휴기간동안에 친구의 제안으로 섬진강 둘

레길을 가게되었습니다.제가 좋아하고 언제나 편안한 친구와 모처럼 둘만의 여행이기에 들뜬 마음으로 한달전부터 기차표를 예매하고~ 준비계획을

세워서~ 지난 6월6일 영등포역에서 오전 8시43분 기차를 타고 출발해서 곡성역에 12시 넘어 도착을 했습니다. 점심은 여행시간을 아끼기 위해 열

차안에서 해결하고 역에서 내리자 바로 역에 설치된 관광안내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역에 근무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주셨습니다

. 저희는 해지기전에 둘레길을 조금이라도 더 보는게 목적이어서 역에서 안내하신분의 말대로 기차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가정역까지 가고 가정역에

서 압록역까진 도보로 걸어서 갔다 다시 가정역으로 와서 기차마을로 이동해서 남원 매촌마을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기차마을로 갔습니다. l기차

마을에서 기차표를 예매를 했습니다 13시30분 출발하는 걸로요. 13시30분기차는 자리가 없다고 해서 입석표라도 달라고 해서 표를 구입하고 기차

를 타러 가는데 여기저기 진열되어있는 기차모형과 기차펜션? 등 으로 인해 어디서 기차를 타야하는지 많이 헤매다 겨우 물어 물어 가정역까지가는 

기차에 올라타서 1시30분 시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레길 돌아볼 기분에 가슴설레며 기다리는데 승무원이 매표확인을 하더군요. 우리는 

표를 보였더니 이건 기차표가 아니라고 내리라고해요. 순간 황당하고 어이없어 내려서 매표소에 갔어요. 직원들에게 황당한 사건경유를 말했더니 

그분들은 표에 입장권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확인 안했다고 되려 우리잘못으로 돌려요. 그래서 우린 분명 둘레길 가는게 목적이었고 시간관계상 가

정역까지는 기차로 가고자 기차표를 달라했고 매표소에선 1시30분은 좌석이 없다고까지 하지안았냐구 했더니 책임을 회피해요. 다음에 탈 수 있는 

기차는 5시넘어 있는데 그 당시는 5시 몇분 기차도 다 매진되었대요. 그리고 그 시간이면 우리는 남원으로 이동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 일단은 

걸어서라도 가정역까지 다녀오고자 안내소를 찾아 섬진강둘레길 초입을 자세히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나이드신 여자분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들어

온 길을 다시 나가면서 좌회전 해서 신호받아 좌회전해서 쭉가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초행길이라 헷갈렸고 혹시나 해서 여러번 확인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대로 길따라 쭉내려가는데 역앞 사거리부터 섬진강둘레길에 대한 안내표시는 없고 거리상 의심이 들어서 근처에 주민에

게 섬진강둘레길 가는길이 맞는지 다시 확인했더니 그길이 아닌거에요. 시간은 없는데 초조하고 다급해서 역에서 안내해주신 관광안내소 직원 연락

처로 현위치 설명하고 안내를 부탁했어요. 그분은 당시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 길찾기가 어렵다고 다시 기차마을로 들어오라 하시네요. 저희는 짜증

이 났어요 날씨는 더운데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땀만빼고 있으니요. 그래서 그분께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면서도 위치확인이 어려워 여러 차례 다시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대부분 관광지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광안내소는 들어가

는 초입에 있어서 안내받기가 쉬운데 기차마을은 초입에는 코레일에서 운영하는곳이여서 인지 ~ 안내소는 있는데 군에서 파견된 직원은 아니었어

요.어찌됐든 전화통화한 직원분이 근무하고 있는 곳을 찾기위해 그분과 다섯통이상 전화를 다시해서 위치물어 찾는데 그분도 우리쪽의 신경질과 짜

증섞인 전화받아주느라 힘들텐데도 매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겨우 그분이 근무하는 지역특산품파는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분은 혼자

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관광객들에게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혼자서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하고 상담해주면서 전화문의까지~ 

혼자서 다 하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준게 너무 고마웠고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저희 여행계획 때문에 여러번 전화해서 더욱더 힘들게 했구나 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처음에는 이런저런 불편했던거에 대해 항의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막상 그분이 혼자서 여러일을 하면서도 친절하게 열심히 책임

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그동안에 있었던 불편했던 상황들은 잊게 되엇고 그분께서 안내해준 대로 섬진강 둘레길을 걸어서 가정역까지 걸어서 다녀

왔고 가정역에서 택시를 타고 당초계획대로 남원에 있는 보련암으로 가서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책임감 갖

고 최선을 다하는 그분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글을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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